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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는 이성에게는 반드시 흘깃흘깃 훔쳐보는 걸 

삼가야 한다. 상대가 오해해 기분 나빠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시선을 떨구거나 자꾸 다른 곳을 보는 것도 상대 

입장에서는‘나랑 있는 게 지루한가?’,‘내가 마음에 안 

드나?’하고 오해하기 좋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눈을 맞추는 것이다. 처음엔 상대가 부담돼

서 오히려 눈을 피할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말고 자신 있

게 눈을 마주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상대도 당신이 

마음에 든다면 시선을 마주치며 서로 첫눈에 반하는 기

적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한 데이팅업체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성이 서로 상대

에게 끌릴 때는‘스킨십할 때(24.7%)’보다‘시선을 맞출 

때(25.8%)’였다. 이 업체는“간혹 대화를 나눌 때 쑥스

럽다며 시선을 마주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눈으로 표현된다는 말이 있듯이 시선을 맞추고 

하는 대화만으로도 상대방에게 호감을 줄 수 있다는 점

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런데 길을 걷다 우연히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난

다면? 당연히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그에게 집중될 것

이다. 온 세상은 뿌옇게 변하고 오직 그 사람에게만 완벽

하게 몰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순간 매료돼 버린 당신의 마음과는 달리 상

대방은‘뭐야, 왜 저래?’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다. 너무 

과몰입(?)한 탓에 지나치게 빤히 쳐다보거나, 자꾸만 힐

끗거리는 모습이 오히려 역효과를 부를 수 있기 때문

이다. 그렇다면 상대방의 호감을 부르는 최적의‘아이컨

택’은 몇 초일까?

이 같은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런던대학교 연구팀이 

직접 실험에 나섰다. 과학 저널‘로열 소사이어티 오픈 

사이언스(Royal Society Open Science)’에 소개된 연구

결과에서 연구팀은 호감도를 높이는 최적의 아이컨택 

시간을 테스트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팀은 우선 약 500여 명의 남녀 참가자를 모집해 

카메라를 응시하는 한 여성이 나오는 영상을 시청하게 

했다. 화면 속 여성과 눈을 맞추게 한 다음, 불편함을 느

끼기 시작할 때 버튼을 누르라고 지시했다.

이때 연구팀은 피실험자들의 동공 확장 정도와 미세

한 표정 변화를 살폈다. 그 결과 참가자들이 평균적으

로 선호하는 아이컨택 시간은 3.3초였다. 이 시간 동안 

실험 참가자 대부분 동공이 순간적으로 확장됐는데 연

구팀은 이를 눈을 마주치기 위한 무의식적인 신체 반응

으로 해석했다.

참가자들은 3초간 서로에게 호의적으로 접근하려는 

기질을 보였고 편안함을 느꼈다고 답했다. 

반면 0.5초~1초의 짧은 시간 동안 눈을 맞추면‘나를 

훔쳐본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 또한 참가자들은 

8초 이상 길게 아이컨택을 하면‘부담스럽다’,‘어색하

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썸을 타는 이성이나, 꿈에 그리던 이상형을 만난다면 

더도 말고 속으로 딱 3초만 세어보자. 당신과의‘심쿵’ 

눈 맞춤에 상대방 역시 홀린 듯 반할지 모른다.  

길 가다 이상형과 눈 마주치면 ‘3초’ 세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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